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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1.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주거의 날이다. 세계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

다.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할 때마다 서울 시내에 개발할 토지가 

없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우며, 민간 재건축 개발을 통해서 공공임

대주택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수없이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용산

정비창 토지는 국·공유지이다. 서울 시내에 개발할 토지가 없어 공공임대주

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면, 국·공유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지 않

겠는가?

2. 이와 관련하여 서울 중심에 있는 금싸라기 땅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특정

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금싸라기 

땅에도 노동계층이 거주할 수 있어야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부디 서울시에 있는 토지를 돈 있는 사람들만의 투자 대상 또는 보금자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소득에 따른 주택의 계층 분리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 새로 공급된 민간 분양 아파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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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캐슬을 만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3. 이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

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에는 시민의 문화시설 등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시민들의 공유자산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선례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

다.

4. 또한 최근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상황인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

발이익이 상당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

비가 1조 5천억이었다고 하는데,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최소 30조

원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얼마로 

산정되고 있는가?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 자본에게 매각하여, 

그 개발이익을 제2의 화천대유에게 넘겨줄 것인가? 

5. 결국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극대화와 노

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곳인데, 토지에 대한 민간 

분양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만 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계층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다. 노동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토

지에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노동계층의 주거안정 및 개발이

익의 공공환수를 위하여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포기하고,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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